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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섬 원사창고 화재 아직도…
12월6일 밤 대구화재 발생 이후 잔불정리 … 재산피해 100억원 상당

12월6일 오후 9시50분경 대구시 북구 검단동 한일합섬 대구공장 원사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7일 오전 

0시10분께 큰 불길은 잡았으나 아크릴 원사 등에 붙은 불이 계속 타고 있어 8일 오후에도 잔불 정리작업이 계

속되고 있다.

화재로 콘크리트 슬래트 건물 6000여평 가운데 내부 4500여평과 보관중이던 아크릴원사, 부직포 완제품 등 

2700톤과 합성섬유 생산기계 등을 불태웠다.

한일합섬 측은 10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방당국은 재사용 가능한 원하 및 

화학섬유 원료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자 대구시 소방본부는 전직원을 비상 소집하고 소방차량 81대와 진화인력 700여명을 출동시켜 

화재발생 2시간20분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그러나 합성섬유가 타면서 내뿜는 유독가스가 심하고 초속 7.5m의 강풍이 불고 있으며, 아크릴 원사와 부직

포 등이 겹겹이 쌓여 있어 소방용수가 섬유 사이로 스며들지 않아 잔물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현장에 중장비를 동원해 불이 붙은 합성섬유와 원사를 뒤집어 가면서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

으나 9일 오전에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합섬 대구공장 전경과 화재현장

최초 목격자인 한일합섬 직원은 “부직포 생산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경비원으로부터 원사 보관창고에

서 화재 비상벨이 울렸다는 말을 듣고 가보니 이미 불길이 치솟고 있었으며, 불길이 워낙 거세 작업자 3명과 

함께 긴급 대피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사보관 창고가 12월5일 오후 작업을 종료하고 6일 하루종일 문이 잠겨 있었다는 한일

합섬 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창고내부 전기배선을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국

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한일합섬은 2002년 소방설비를 새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불이 난 원사 보관창고에는 자동 스프

링쿨러가 아닌 수동 소방시설 뿐이어서 초기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일합섬 대구공장은 총 1만5000평 대지에 6채의 건물로 구성돼 있으며, 불이 난 곳은 6000평 크기의 단층 

콘크리트 슬래브 건물로 원사창고가 전체의 절반이 3000평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부직포 생산공장과 부직포 완

제품 및 원료 창고로 사용돼 왔다.

화재보험으로는 최고 지급액이 234억원(원사 등 동산 214억원 및 부동산 20억원)인 동양화재 보험에 가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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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경남 마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일합섬은 1998년 부도 이후 2000년 2월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돼 재

기를 모색하고 있으나 2003년 9월 주가수준 미달로 상장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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